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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리더로서 SDSN-Korea 공동회장 및 SDSN 리더십 위원회

(Leadership Council) 위원을 맡아 국내외 지속가능성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와 남북 협력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와 대형 기후 재난은 남북한 모두에게 실존적 위협

이자 공동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의 남북 협력이 주로 일방적인 물적 원조나 정치적 가변성에 

종속된 이벤트성 사업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과학적 데이터와 특화된 상호 기술, 공통의 문제를 기반으

로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담보하는 상호 수혜적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최근의 국제적 쟁점인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은 이념과 체제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사안이기에, 

이를 매개로 한 기술 중심의 협력은 경색된 정세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신뢰 형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

이고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넘어 기후 및 토지 안보 라는 거

시적 관점에서 한반도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선택이며, 단발성 복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통합적 기후 및 토지 안보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반도 중위도 식생의 가치와 지역 문제를 활용한 전문가적 협력 전략 

한반도와 중위도 지역(Mid-Latitude Region)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온대 식생 지역으로 기후 및 토지 

기반 생물다양성 변화 양상을 연구하고 대응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 거점이다. 한반도

는 육지 기반의 중위도 지역과 같이 반건조지대의 온대지방이지만, 바다와 인접하면서 다양한 식생대

를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 공간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리 및 환경적으로 단일 지역인 남한과 북한은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남한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농·산촌 소멸 위기에 있고, 북한은 농·산촌의 열악한 인프라와 생활수준에 봉 

착해 있다. 그 원인은 다를 수 있지만, 토지 기반의 산업(농림업)과 그를 기반으로 하는 농산촌의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역설적으로 상호보완적 협력의 구

조적 기반을 제공한다. 최근의 국제적 이슈와 연계해 보면, 기후변화대응(감축과 적응)과 생물다양성 유

지 및 증진 차원의 남북 협력은 정치적 부담이 낮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 분야로 구체

화 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어젠다는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외부 

재원 과 기술을 유입시키는 동시에 남북 간 공동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 플랫폼’으로 기능한

다. 결과적으로 이는 단순한 지원이나 교류를 넘어,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중심의 상호 

수혜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현실적 경로를 제공한다. 

 

남북한의 정보화 기술과 토지자원 측면에서, 각자의 결핍을 서로의 강점으로 채워주는 전문가적 파트

너십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이 최근 농업 정보화와 위성 기반 작황 분석 등 데이터 기반 관리 체

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기술 협력의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와 생태 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마을 및 벨트 실현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간 기반의 토지관리전략이 구체적으

로 실행되어야 한다. 우선 위성 영상과 공간 자료를 활용해 남북한 탄소 배출과 흡수 공간 분포를 통

합 분석한 ‘한반도 탄소수지 지도(Carbon Balance Map)’를 제작하여, 북한 산림 복원의 과학적 우선순

위를 도출하고 국제 탄소 시장과 연계 가능한 추가 흡수량을 정밀하게 산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산

불이나 산사태 등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고정밀 조기경보체계를 운

영함으로써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안보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과 탄소중립을 결합한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국제적인 환경 공시 체

계와 연계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투자 참여 유인을 극대화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에서는 남한의 ‘탄소수지지도’를 이미 구축하여 탄소흡수원 관리에 활

용하고 있으며(https://m.ekn.kr/view.php?key=20231114010003955), 기상정보와 함께 위성정보를 동시 

에 활용하여 1시간 주기, 100m 공간해상도로 산불 및 산사태 발생위험지역을 진단하는 플랫폼을 개발

하여 기후재난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30228500177#_enliple#_mobwcvr). 또한, 고려대학교는 국제대학 

연합인 U21 NPC(U21 Nature Positive Coalition)에 가입하고, Nature Positive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모든 전략적 요소들이 실제 삶의 터전에서 구현되는 실천 단위로서 토지 생태계 내에서 물과 

식량 그리고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탄소 중립 마을 (Carbon Neutral Village)을 지정하고, 이를 벨

트 형태로 연결하여 지역의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탄소중립벨트(K-CNV: Korea 

Carbon Neutral Belt) 모델을 완성하는 전문가적 남북 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 

 

실행전략: 비정치적 과학자 협력의 선행과 국제 플랫폼을 통한 실행력 확보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치적 가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정치적 과학자 및 전문가 

협력의 선행이 필수적이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 간의 직접적인 협력에 앞서 과학자 네트워크 

기반의 트랙 2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IIA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와 같은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국제 연구 기관과의 공동 연구 플랫폼을 가동해야 한다. 이러

한 중립적 공간에서의 기술 및 데이터 교류는 정치적 외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벽이 되는 동시에 

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담보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특히, 남측의 기술력과 북측의 현장 

데이터를 결합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은 남북이 주도하고 예산은 국제기구로부터 조달’하는 이

원화 전략은 대북 제재의 제약을 우회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이다. 과학자 및 전문가 중심의 기술적 파트너십은 결국 정치적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한반도 기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후 및 토지관리 리더십을 통한 한반도형 모델의 중위도 확산 

한반도 탄소 중립 벨트는 단순한 남북 환경 협력 사업의 차원을 넘어, 중위도 지역(Mid-Latitude 

Region)이 직면한 기후 위기와 물 부족 그리고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선도적이고 표준적인 해법을 제

시할 수 있다. 한반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검증된 이 통합 모델을 유사한 환경적 제약을 공유하는 중

위도 국가들로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토지관리 질서를 주도하는 기후 리

더십을 제도화할 수 있다. 

 

이는 남북 간의 비정치적 신뢰 형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구적 차원의 

기후 및 토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가장 가치 있는 전략적 접근이다. 이

러한 협력은 단순한 환경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넘어, 공동의 위험과 이익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이

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더 나아가 이는 상호 수혜적 협력 모

델로서, 한반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확장 가능한 정책적·제

도적 프레임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공재 창출의 중요한 전환점이

자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